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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 520명의 

또래지명 및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지각된 인기도가 순차적으

로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쳐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애의 단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높은 또래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격 및 인지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

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지시적 개입

(indicated intervention)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또래괴롭힘,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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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교장면에서의 또래괴롭힘(bullying)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과 함께, 그 형태의 다양

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래괴롭힘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

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공격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Rigby, 2002), 가해자-피해

자의 이자관계 보다는 집단역동의 측면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Salmivalli, Lagerspetz,

Bjorkqvist, Osterman & Kaukianinen, 1996). 즉, 가해자는 사회적 힘과 지배력을 얻기 위해 공

격성을 도구로 사용하며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행동은 이러한 가해행위를 강화하거나 

억제하게 된다(Caravita, Gini, & Pozzoli, 2012). 지금까지 또래괴롭힘 예방/개입 프로그램이 효

과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또래괴롭힘의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아동·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또래집단이라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설명해 

왔는데,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집단 내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된(rejected)’ 청소년들이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Coie, Terry, Lenox & Lochman, 1995;

Ialongo, Vaden-Kiernan & Kellam, 1998). 그러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사회

적으로 유능하고 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Parkhurst & Hopmeyer, 1998; 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0),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김동현, 이규미, 2010; 이승연,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Rose, 2005), 최근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심희옥, 2008; Caravita & Cillessen,

2012; Caravita et al., 2012; De Bruyn, Cillessen & Wissink, 2010; Dijkstra, Lindenberg, &

Veenstra, 2008).

일반적으로 또래집단 내 지위는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로 구분된다(Parkhurst & Hopmeyer, 1998; Prinstein & Cillessen, 2003). 이들은 서로 

중간 정도의 상관(예, r=.60 in Puckett, Aikins & Cillessen, 2008; r=.44 in 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을 보이지만, 행동특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선호도

가 높은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 행동 수준은 낮은 반면

(Rubin, Bukowski, Parker & Damon, 1998; Sandstrom & Cillessen, 2006), 지각된 인기도가 높

은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성도 높은 양가적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는데 또래

집단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또래들이 반드시 좋아하지는 

않는다(Cillessen & Rose, 2005; Gorman, Kim & Schimmelbusch, 2002; Sandstrom & Cillessen,

2006). 이러한 차이는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에서도 관찰되는데, 13∼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De Bruyn 등(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괴롭힘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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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인기도는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자

신보다 약한 또래를 괴롭힌다면, 주변 또래들에게 괴롭힘 행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

을 위험성이 있다. 또래괴롭힘이 ‘집단 내 지위 획득’을 위한 성공적 수단으로 보이게 되면서

(Dijkstra et al., 2008), 또래들은 이들의 괴롭힘 행동을 모방하거나(Cohen & Prinstein, 2006) 묵

인할 수 있게 된다(Salmivalli & Voeten, 2004).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의 또래괴롭힘을 좀 더 효

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괴롭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그 구체적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적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들(Cillessen &

Mayeux, 2004; Sandstrom & Cillessen, 2006)은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반적임을 보고하였다.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illessen과 

Mayeux(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를 예

측하였으며, Sandstrom과 Cillessen(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가 모두 높았던 아동은 사회적 선호도만 높았던 아동과는 달리, 중학교 2학년 때 

공격성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위

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또는 외적 압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위 ‘권력의 타락(power

corrupts)’(Kipnis, 1972; Sandstrom & Cillessen, 2006에서 재인용)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낮은 지위에 있는 또래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이들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강압적인 행동

을 보일 수 있으며, 소위 마키아벨리적 행동을 보인다(Hawley, 2003). 또래집단 내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과 함께, 공격

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이승연, 2011; Salmivalli & Peets, 2009).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칭찬, 복종, 사회적 지지 등의 형태로 또래들로부터 상당한 

강화를 받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과 특권의식 등을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Cillessen & Rose, 2005;

Rose, Swenson & Waller, 2004; Salmivalli, 2001). 실제로 또래괴롭힘 가해자 주변에는 괴롭힘을 

옆에서 돕거나 부추기는 친가해적 성향의 또래들과 괴롭힘 상황을 아예 무시하는 수동적 방관

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행동은 가해행위를 지지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가해자의 괴롭

힘 행동을 계속 강화하게 된다(Salmivalli & Voeten,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윤현해, 김희화, 김경연, 2010).

자기애(narcissism)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자기 과시, 특권의식과 대인관계에

서의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



228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격 특성이다(Raskin & Terry, 1988). Aalsma, Lapsley와 Flannery(2006)는 청소년기 초기의 학생 

집단에서 자기애와 외현화 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이세연, 유미숙(2010)의 고등학

생 연구에서는 자기애 수준이 높은 집단이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청

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주로 상관이나 분산분석에 의

존하였으며, 자기애가 공격성, 특히 또래괴롭힘 행동에 어떤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윤현해 등(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

계를 자기애적 특성이 완전매개함을 밝혔다. 즉,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아

지고, 강화된 자기애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기제를 설명하긴 했지만, 자기애 측정 시 전반적 자기애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자기애

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Barry, Frick, &

Killian, 2003; Raskin & Terry 1988),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 자기애의 부적응적 측면으로 

여겨지는 노출성, 착취성, 특권의식 하위요인만이 품행장애나 냉담-무정서(callous–unemotional)

특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기애보다는 자기애의 부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g, Ong, Lim과 Lim(2010)은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성향에만 초점을 

두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에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연결되는 기제를 밝히

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Ang 등(2010)은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신념’이 자기애적 착취성향에

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부분매개 함을 밝혔으며, 착취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또래괴롭힘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당화’는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 표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 자기처벌적 정서(Bandura, Barbarabelli, Caprara,

& Pastorelli, 1996)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유해한 행동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리

화하는 인지적 왜곡과정을 거치게 된다(Bandura, 2002). Gini(2006)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중 가해자들이 사회인지(마음읽기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덕적 이탈 수준은 가장 높다고 보

고하였으며,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이 마키아벨리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인지적 기제로서 도덕적 이

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와 도덕적 이탈 간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Cara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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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도덕적 이탈의 상관은 매우 낮았으나(r=.14,

p<.05),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경우에만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행동의 정적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나 지각된 인기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지각된 

인기도에서 도덕적 이탈로 가는 직접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

기애와 도덕적 이탈을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의 검증을 목표로 하였

다(그림 1).

청소년기 초기는 또래들에게 수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며(Caldwell, Rudolph, Troop & Kim, 2004), 또래괴롭힘이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기

이기도 하므로(LaFontana & Cillessen, 2010),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인기

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해 왔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괴롭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이들의 가해행

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 관계에서 성차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구조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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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

별로는 남학생 246명(47.3%), 여학생 274명(52.7%)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13.73세(SD=.66)였다.

2. 절차

자료 수집은 2012년 6∼7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연구자가 담임교사들에게 실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후, 각 반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측정도구들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제

작하였는데, 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설문지 작

성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3. 측정도구

1) 지각된 인기도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또래지위를 동시에 측정하

였으며 또래지명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liked most)”,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친구(liked least)”,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most popular)”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친구(least popular)”에 대해 같은 학급에서 3명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이 지

각된 인기도 개념과 이성에 대한 호감을 혼동하지 않도록 Sijtsema 등(2009)의 방법대로 동성의 

친구만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 후 Puckett 등(2008)의 점수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별로 각 

질문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명 받은 수를 합산하고 학급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

하였다. ‘가장 인기 있는’ 지명의 표준점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명의 표준점수를 뺀 값을 다

시 학급 내에서 표준화하여 지각된 인기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남녀 합반인 경우, 학급 내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표준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인기 있다고 지각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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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응적 자기애

Raskin과 Hall(1979)이 비(非)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윤현해 등(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권력, 노출

성, 자기-충족감, 허영심, 우월감, 착취성, 특권의식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0문항이며, 제시

된 두 문장 중 자신에게 더 가까운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윤현해 등(2010)은 척도 

간 반응양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 척도의 자기애적 성격의 문장만을 선택하여 이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0: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애에 해당하는 노출성, 착취성,

특권의식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8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

적응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9∼15세를 대상으로 한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 노출

성, 착취성, 특권의식 세 하위요인의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노출성 =.81, 착취성 =.76, 특권의식 =.76)로 나타났다.

3) 도덕적 이탈

Bandura 등(1996)이 개발한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DS)를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도덕적 정

당화, 완곡한 명명, 유리한 비교, 결과 무시, 피해자 비인간화, 비난에 대한 귀인, 책임감 대체,

책임감 분산의 8개 하위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미정과 김경연(2006)은 척도의 신

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하여 총 2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아주 많이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 범위는 29∼1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하위요인 중 ‘책임감 대체(.39)’와 ‘책임감 분산(.12)’의 요인부하량이 낮아, 이 둘을  제외한 나머

지 6가지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과 김경연(200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당화 =.72, 완곡한 명명 =.56, 유리한 비교 =.83, 결과 무시 =.71,

피해자의 비인간화 =.78, 비난에 대한 귀인 =.55로 나타났다.

4) 또래괴롭힘 행동

Samivalli 등(1996)이 고안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서

미정(2008)이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척도 중에서 가해영역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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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11회 이상)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척도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

반적으로 가해행동은 직접가해 행동과 간접가해 행동(Baldry, 2004)으로 나뉘기 때문에 두 가지 

하위차원(BU1: 4문항, BU2: 3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

로 한 오승은과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 가해행동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직접가해 

.81, 간접가해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78(직접가해 =.71, 간접가해 =.5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측정변인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지각된 인기도와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등 잠재변

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분산구조분석에

서 결측치가 있었기 때문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n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Sobel 검증과 다변량 델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단순상관

측정변수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단순상관은 표 1과 같다. 단순상관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수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지각된 인기도는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r=.15(p<.05)에서 .26(p<.001)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괴롭힘 행동과도 r=.16, r=.22(ps<.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지각된 인기도는 결과 무시(r=.18, p<.001)를 제외하고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 값이 .10 이하로 매우 낮아 지각된 인기도에서 도덕적 이탈로의 직접 경

로의 가능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적응적 자기애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행동 간에는 착취성과 직접 가해행동만 제외

하고는 r=.14(p<.001)에서 .24(p<.001)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도덕적 이탈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행동에서도 r=.18(p<.001)에서 .36(p<.001)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

들이 단변량 수준에서 정상성을 충족시켰다.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  233



234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2. 측정모형 검증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의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

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

과(χ2(41)=111.625, p<.001, CFI=.957, TLI=.942, RMSEA=.058), 본 연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측정

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간의 모형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그리고 또래괴

롭힘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은 지각된 인기도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 부적응적 자기애를 거쳐 또래괴롭

힘 행동으로 가는 단순매개,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을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이중 부분매개를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χ2(50)=136.374., p<.001, CFI=.949, TLI=.933, RMSEA=.05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β=.276, p<.001), 또래괴롭힘 행동(β=.166,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애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나(β=.387, p<.001), 또래괴롭힘 행동으로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도덕적 이탈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으며,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β=.521, p<.001).

4. 매개효과 검증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애를 통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단순매개효과(Z=4.338,

p<.05)와 부적응적 자기애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

과(Z=5.134, p<.05)를 Sobel 공식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한편,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2)을 사용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

기애와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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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3.823, p<.05).

***p<.001,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지각된 인기도 → 부적응적 자기애 .985 .276 .172 5.732***

지각된 인기도 → 또래괴롭힘 행동 .460 .166 .129 3.560***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206 .387 .031 6.698***

부적응적 자기애 → 또래괴롭힘 행동 .021 .027 .045 .459

도덕적 이탈 → 또래괴롭힘 행동 .760 .521 .094 8.055***

***p<.001 

5.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전체  

효과 분해 

최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인기도는 또래괴롭힘에 대해 전체효

과가 .229, 직접효과가 .166, 간접효과가 .063로 나타나,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

적 이탈을 매개로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또래괴롭힘 행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애는 또래괴롭힘 행동에 

대해 전체효과 .228, 직접효과 .027, 간접효과 .202로 나타나, 부적응적 자기애는 또래괴롭힘을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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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해서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지각된 인기도 →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4.338**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  또래괴롭힘 행동 5.134**

지각된 인기도 →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 또래괴롭힘 행동 3.823**

**p<.05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276 - .276

도덕적 이탈 - .107 .107

또래괴롭힘 행동 .166 .063 .229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387 - .387

또래괴롭힘 행동 .027 .202 .228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521 - .521

Ⅳ.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 행동에 미치는영

향에 대한 기제를 밝히고자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지각된 인기도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

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김동현, 이규미, 2010; 이승연,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Rose, 2005) 또는 또래괴롭힘(심희옥, 2008; Caravita & Cillessen, 2012; Caravita et al., 2012;

De Bruyn et al., 2010; Dijkstra et al., 2008)의 정적 관련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성격특성, 인지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가능한 기제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수준 간에 경미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상에서도 지각된 인기도는 또래괴롭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괴롭힘 행동 수준이 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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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이 다른 참여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각된 인기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Rodkin & Berger, 2008; Thunfors & Cornell, 2008)를 지지하며, 가해자들 중 

힘과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중간이나 약한 집단에 비해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이 훨씬 강했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Vaillancourt, Hymel, & McDougall, 2003).

그런데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공격적 가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폭력개입 전문가에

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Rose et al., 2004). 그 이유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또래들의 

거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친

사회적 행동도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연, 2011; Puckett at al., 2008).

그러나 또래집단 내에서 이들이 지닌 강한 영향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

고자 하는 다른 또래들로 하여금 괴롭힘 행동을 모방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Cohen & Prinstein, 2006), 이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교사의 비(非)선호가 또래들 사이

에서 그들의 지각된 인기도를 더욱 증가시켜 공격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김동현, 이규

미, 2012)를 고려할 때, 반드시 선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윤현해 등(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급 내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래들의 복종이나 칭찬, 지지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Cillessen & Rose, 2005). 이러한 정적 강화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자기

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자기애와 또래괴롭힘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자기애적 성향이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했다는 윤현해 등(2010)

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리하

지 않았으며, 또래괴롭힘 행동이 아니라 공격성을 측정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또래집단 내 힘

의 역학을 반영하는 지각된 인기도라는 개념은 공격성이라는 일반적 특성보다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또래괴롭힘과 개념적으로 더 관련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

여,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적응적 자기애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 

내에서 중학생의 노출성, 특권의식, 착취적 성향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않으나, 자신의 괴롭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 수준을 증가시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착취성향과 또래괴롭힘 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신념이라는 변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Ang 등(201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부적

응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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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은 또래괴롭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괴롭힘으로 가는 직접 경로 중 가장 강

력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가해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보고했던 선행연구

들(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 Cillessen 2012; Gini, 2006; Obermann, 2011)과도 일치한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괴롭힘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느 유형의 공격적 행

동보다 훨씬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에(Obermann, 2011), 도덕적 이탈은 연구자

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김경연, 하영희, 2003; 송경희, 이승연 2010; Almeida, Correia, &

Marinho, 2010; Caravita & Cillessen 2012; Gini, 2006; Obermann,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

적 이탈, 즉,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인간화하고 피해자나 환경에 비난을 귀인

시키는 등의 인지적 왜곡과정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반복적인 공격행동을 가능하게 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으며, 또래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이라

는 이들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서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의 단순매개효과, 부적응

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단순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했을 뿐 아니라, 지각

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통해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칭찬, 복종,

사회적 지지 등의 형태로 또래들로부터 상당한 강화를 받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Rose et

al., 2004),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애 성향이 자신의 괴롭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왜곡을 증

가시켜 또래괴롭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지

각된 인기도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의 직접 효과가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 효과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중매개효과의 검증은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

괴롭힘 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효과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들 사이에서 강한 영

향력과 지배력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각된 인기

도가 높다고 해서 모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Peeters, Cillessen, & Scholte, 2010;

Walcott, Upton, Bolen & Brown, 2008), 공격적인 아동·청소년 중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들

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지닌 경우가 많으며(Caravita et al., 2009; Cillessen & Rose,

2005; Farmer, Estell, Bishop, O'Neal, & Cairns, 2003),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의 14%만이 지각된 

인기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사실(Villancourt et al., 2003)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각

된 인기도가 높은 공격자의 경우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함께 보임으로써 식별

이 어렵지만(이승연, 2011; Puckett et al., 2008), 이들을 선별하여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  239

둘째, 부적응적 자기애가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을 늘리지는 않지만, 도덕적 이탈을 통

해 괴롭힘 행동의 증가에 기여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의 부적응적 자기애가 강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 시에 주변 또래들의 강화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존재조

차,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괴롭힘 행동을 묵인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된다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Kärnä,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따라

서 주변인들이 더 이상 괴롭힘 행동을 방관하거나 옆에서 부추기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

록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학급 내 주변인들의 방어행동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해강화행동 수준

을 낮추는 것이 개인의 또래괴롭힘 행동 감소를 더 강력히 예측하였다는 Kärnä, Voeten, Little,

Poskiparta, Alanen과 Salmivalli(2011)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집단 내 지각된 인기도가 높으며 부적응적 자기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Carlson과 Gjerde(2009)는 아동기에 나타난 자기애적 성향은 성인기까지 지속

되는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며, 특히 청소년기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자기애 총점의 평균 점수

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초기에 발달된 부적응적 자기애는 성인기까지 지

속되며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응적 자기애 성향을 이미 발달시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이 지닌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과장된 자기 상

(self-image)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개입전략이 유용할 것이다(Ang & Yusof, 2005;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왜곡 

과정을 거치면서 괴롭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괴롭힘 행동을 지속하게 됨을 확

인하였다. 또래괴롭힘 행동 자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개입은 단기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

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저의 인지적 메커니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Ang et al.,

2010). 따라서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해행동과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

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고를 재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높은 또래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격 및 인지 특성을 변화시키

는 것이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가 아닌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또래괴롭

힘 상황에서 가해자가 얻는 사회적 보상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 또래들의 행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가해자의 부적응적 자기애 발달을 저해하고, 도덕적 이탈을 줄여 결

국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의 성격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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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특성과 관련된 지시적 개입(indicated intervention)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목격하는 주

변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성차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집단을 통한 모형의 검증에만 초점을 두었다. 후속연구에

서는 가해행동에서의 성차를 반영하여 관련변인과 모형 설정을 달리하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체적 

기제에 대해 입증하는 것도 효과적인 개입 전략의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입증된 변인 간 관계가 아동기나 청소년 중기 이후에도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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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3)

Ahn, So Hyun*

Lee, Seung Yeon**

Lee, Sol***

An, Ji Hyun****

Ahn, Jea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bully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data of 52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EM analysis reveals that perceived popularity directly

influenced bullying behaviors. In addition, perceived popularity increased maladaptive

narcissism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moral disengagement. Moral disengagement strongly

influenced bullying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llying

behaviors of adolescents with higher peer status can be reduced by addressing their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versal approach

which addresses bystanders' reinforcing or passive bystanding behaviors in order to prevent

bullies' maladaptive narcissism from developing.

Key words: bullying, perceived popularity, maladaptive narcissism, moral disengagement,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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